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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다.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예 

수의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수난사와 부활사건이 일어난 달이 

다. 이와 더불어 이 달에 4 • 19혁명이 일어났다. 이 땅의 많은 학생 

들의 죽음과 그 죽음에 의한 민주주의 승리라는 경험을 한 달이다.

“살려고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.”

잔인한 말씀이다. 이것은 숙명론적 법칙을 말하는 것인가? 이렇 

게 가르친 예수는 남에게 권하기 전에 스스로 이 길을 걸었다. 예수 

는 그의 최후의 순간에 자신에 대한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는 예루살 

램으로 돌진해 들어갔다. 거기서 그는 유다 민족 지도층과 로마제국 

의 야합에 의하여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. 이렇게 보면 

그는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된다. 그러나 그가 단순히 죽 

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진했는가?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죽음의 신 

비적 효능을 믿었기 때문인가, 아니면 그의 죽음의 결과로 야기될 그 

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냉철하게 계산했기 때문인가? 그러한 흔적은 

전혀 없다. 복음서에는 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는가에 대해서는 

완전히 침묵하고 있다. 그 대신 예루살렘으로 돌진해 들어갈 수밖에 

없는 그와 죽음을 거부하는 처절한 갈등에서 고투하고 있는 그를 묘 

사할 따름이다. 이것은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

무엇인가 보다 적극적인 것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할 수밖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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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었던 그를 잘 나타내고 있다.

예루살렘은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다. 성전, 그곳은 도적떼의 소 

굴이었다. 그러면서도 유다 민족의 마음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

다윗 왕조 이래의 ‘예루살렘 이데올로기’ 에 의한 것이었다. 참신한 

양심세력들은 탈예루살렘하여 더러운 자들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해방 

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다.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예수는 반드시 

예루살렘을 그의 대결의 장，대결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틀림이 없다. 

이러한 불의와의 대결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. 이 예수, 처 

절하게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부활 경험 위에 그리스도교가 탄 

생한 것이다. 그런 의미에서 ‘죽음이 없이 삶이 있을 수 없다’ 는 말은 

진리이다.

죽어야 산다는 이 진리가 다른 차원인 4 • 19혁명에서도 입증되 

었다. *민주주의 라는 나무는 피를 빨아먹으며 자라난다’ 는 말이 있 

다. 이것은 잔인한 현실을 말해 준다. 우리 민족사에서의 민주주의의 

정착을 위해서 그렇게 고귀한 젊은 피들이 바쳐져야 했다. 그러나 저 

들은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. 민주주 

의의 적인 독재 및 부정부패와 싸운 것이다. 그 경로가 저들에게 죽 

음을 가져 온 것이다. 이상에서 공통된 진리는 하나이다. 그것은 의 

로운 싸움은 생명을 내걸 때에만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다. 죽음도 

불사할 때, 죽어도 살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다.

우리 한국 교회는 4 • 19가 일어날 때까지 이 같은 진리를 가진 

자답게 행동하지 못했다. 그러므로 4 ■ 19를 그저 부끄러움으로 맞이 

했을 따름이다. 우리가 전선에 서서 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피 

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

이다.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4 • 19처럼 지금도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 

나고 있다.


